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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박승우,장애인사격월드컵서 금빛탄환

광주시청장애인사격팀박승우가 2025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단체전3관왕(R4공기총입사 R5공기

총복사 R9화약총복사)과개인전은메달 2개(R4 R9)를획득했다.

단체전3관왕 개인전R4 R9서은메달2개획득

박동안 임주현,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티켓도

광주시청장애인사격팀박승우가 2025창원

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금빛탄환을쐈다.

한국장애인사격간판스타박승우는최근세

계장애인사격연맹(WSPS)이주최하고대한장

애인장애인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국가대표자격으로참가, 단체전 3관왕(R4 공

기총입사 R5공기총복사 R9화약총복사)과

개인전은메달2개(R4 R9)를획득했다.

박승우는서훈태(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철

재(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와 출전한 R4 단체

전에서631.5점을기록,합계1890.5점을쏴금

메달을따냈다.개인전에서는252.7점으로은메

달을목에걸었다.

이어R9 단체전에서는박승우623점 서훈태

616.3점 이철재 613.6점을 기록해 3명 합계

1852.9점으로 프랑스(1852.4점), 아랍에미레

이트(1823.1점)를제치고금메달을추가했다.

개인전에서는 러시아의 압둘리나 마리나

(249.8점)에0.6점뒤진 249.2점으로은메달을

건져올렸다.

마지막R5(공기총복사)단체전에서는박승우

640점 서훈태 636.4점 이철재 637.9점 등 3명

합계1914.3점으로한국신기록(1910.1점)을경

신, 프랑스(1908.8점)와 아랍에미레이트

(1880.9점)를제치고단체전3관왕을달성했다.

광주시청팀박동안과임주현은같은대회 R

4 R5 R9에서높은점수를달성, 2026 창원세

계사격장애인선수권대회와 2026 아이치-나고

야장애인아시안게임M.Q.S(minimum qual

ification standard 최소자격기준) 획득에 성

공했다.

박승우는 광주선수단들과함께내년세계선

수권,아시안게임에서함께좋은성적을내는것

이목표 라고전했다.

김현성광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은 선

수단이훈련에만집중하는환경조성과각자원

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광주시와함께최

대한지원하겠다 고말했다.

송하종기자hajong2@gwangnam.co.kr

세계최강 배드민턴안세영,인도네시아오픈 정상

해결사 KIA최형우,키스코 5월MVP선정

25경기OPS 1.226활약…400홈런달성시상식도

KIA타이거즈의 해결사 최형우가키스코에서시상하는 5월월간MVP에선정됐다.

KIA타이거즈의 해결사 최형우가키스코에서

시상하는5월월간MVP에선정됐다. 시상식은지

난7일광주한화전에앞서열렸다.

최형우는지난달 25경기에나서 35안타 6홈런

23타점타율 0.407OPS 1.226을기록하며맹활약

했다.

시상은최형우선수의자녀인최이준군과최이

서양이했으며,시상금은 100만원이다.

또이날은최형우의400홈런(KBO역대4번째)

달성시상식이함께열렸다.

시상식에서KIA구단은격려금과상패,축하꽃

다발을전달했다. KBO또한허구연총재를대신

해한용덕경기운영위원이기념패와축하꽃다발

을각각전달했다.

한편최형우는지난달 5일고척에서열린키움

과의경기에서개인통산 400호홈런을때려내 41

세 4개월 19일의나이로역대최고령 400홈런기

록을경신했다. 송하종기자hajong2@

데이식스원필, 11일KIA찐팬릴레이시구

삼성과홈경기서초청…걸그룹하슬 도희 히토미등나서

데이식스원필 아르테미스하슬

KIA타이거즈가 10일부터 12일광주-기아챔피

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라이온즈와의 달빛시

리즈에찐팬연예인을초청해승리기원시구이벤

트를개최한다.

10일은 걸그룹 ARTMS(아르테미스)의 멤버

하슬이시구자로나선다.

11일은 DAY6(데이식스)의 멤버 원필이 시구

자로마운드에선다.원필은지난해KBO리그올

스타전에멋진공연을선보인바있다.

원필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직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소원을 이룬 기분이

다. 선수들모두다치지않고건강히시즌을완주

하길기원한다 고전했다.

12일은 걸그룹 SAY MY NAME(세이마이네

임)의멤버도희와히토미가각각시구,시타를맡

는다. 송하종기자hajong2@gwangnam.co.kr

11회연속월드컵본선 한국축구, 쿠웨이트전축포쏜다

김진규 오현규앞세워이라크전 2-0완승…본선행확정

내일월드컵경기장서예선최종전…오세훈등활약기대

11회연속월드컵본선진출을달성한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북중미월드컵예선최종전에

서축포를쏜다.

홍명보감독이이끄는한국축구대표팀은10일

오후8시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월드컵아시아 3차예선조별리그 B조 10

차전최종전을치른다.

앞서한국대표팀은지난 6일이라크와의아시

아3차예선B조9차전원정경기에서후반김진규

(전북)의결승골과오현규(헹크)의쐐기골을앞

세워이라크를2-0으로제압했다.

이날승리로 5승 4무로승점 19를기록한한국

은 3위이라크(승점 12)와격차를승점 7로벌렸

고, 쿠웨이트와의 10차전결과와관계없이본선행

을확정지었다.

이로써한국축구는1986년멕시코대회부터11

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통산 12번째로월드컵본선무대에오르게

됐다.

3차예선에선각조상위 2개국에본선직행티

켓을주며, 3 4위팀은4차예선에서본선행마지

막도전을이어간다.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아

시아지역에배정된본선티켓은 8.5장이다.한국

은일본,뉴질랜드, 아르헨티나,이란, 우즈베키스

탄에이어요르단과동시에 6번째로본선행을확

정했다.아시아에서는 4번째다.

이미본선티켓을따낸한국의이번쿠웨이트전

관전포인트는조선두를지킬수있느냐다.

승점이같을때따지는골득실에서한국과요르

단은모두+9골을기록중이다.

한국이 쿠웨이트에 패하고 요르단이 이라크와

홈경기에서승리한다면한국은2위로내려서며 3

차예선을마치게된다.자존심싸움이다.

쿠웨이트의수비를맨앞에서부숴야할스트라

이커오세훈,오현규의활약이기대된다.

이라크전2-0쐐기골을포함해홍명보호에서교

체로만 3골을터뜨린오현규다.오세훈의경우이

라크전에서득점은하지못했지만,최전방에서상

대수비수들힘을빼는역할만큼은충실하게해줬

다.국제축구연맹(FIFA)랭킹에서한국은23위로

쿠웨이트(134위)보다111계단이나높다.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최근 5연승을 포함해

13승4무8패로앞선다. 송하종기자hajong2@

결승서왕즈이에 2-1역전승…4년만재탈환

전영오픈등이어올시즌국제대회 5관왕

8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열린세계배드민턴연맹(BWF)월드투어슈퍼 1000인도네시아오픈여자단식결승전에서왕즈이(중국)를 2-1로꺾고우승을차지한안세영이기념촬

영을하고있다.

배드민턴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그림같은

역전승으로 4년만에인도네시아오픈정상에올랐

다.올시즌국제대회5번째우승이다.

여자단식세계랭킹1위안세영은8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열린세계배드민턴연맹(BWF)월드

투어슈퍼1000인도네시아오픈여자단식결승전에

서왕즈이(세계랭킹 2위)를상대로 2-1(13-21 21

-19 21-15)역전승을거두며우승을차지했다.

안세영이인도네시아오픈왕좌를탈환한건 4년

만이다. 그는지난 2021년이대회에서우승한바

있다.지난해대회에서는천위페이(중국 5위)에게

져준우승했다.

32강에서부사난옹밤룽판(태국 12위), 16강에

서김가은(삼성생명 25위), 8강에서포른파위초

추웡(태국 8위), 4강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3위)를모두 2-0으로완파한안세영은결승초반

고전했다.

1게임중반 4연속실점을당하며흔들린안세영

은5-10으로상대에게끌려갔다.대각공격으로상

대를압박한안세영은 9-10까지추격했으나이후

6연속실점으로 10-17까지격차가벌어졌다.상대

수비를뚫지못한것은물론공격이자꾸사이드라

인을벗어나면서결국 1게임은 12-21로패배했다.

안세영은 2게임초반에도1-7로끌려가는등좀

처럼경기력을회복하지못했다.

특유의질식수비가나오지않았고,공격또한마

음처럼되지않았다.조금씩점수를뽑아내긴했지

만 6-11로뒤진채인터벌을맞았다.후반또한별

다른돌파구를만들지못한듯보였다. 9-15로뒤

진상황에서회심의공격까지네트를벗어났다.

하지만안세영은분위기반전에성공했다. 9-17

에서 6연속득점으로추격의불씨를지핀그는 18-

18까지균형을맞췄다.

특유의물샐틈없는수비력을살리며 19-18로역

전한안세영은결국21-19로2게임을따냈고,기세

를이어가 21-15로마지막 3게임에서도웃었다.

1게임에이어 2게임초반도압도하며승리를눈

앞에뒀던왕즈이는안세영의끈질긴플레이에당

황했는지순간경기력이흔들렸고,이후로는한번

도주도권을되찾지못하고무릎을꿇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안세영은 최근 왕즈이를

상대로보인강세를이번대회에서도이어갔다.

지난 3월전영오픈결승에서부상을안고도왕즈

이를 2-1(13-21 21-18 21-18)로잡은안세영은

4월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결승

여자단식경기에서도 2-0(21-17 21-16)승리를

거둔바있다.

특히안세영은이번대회우승으로올시즌국제

대회 5관왕을 달성, 직전 싱가포르오픈에서 끊긴

국제대회우승흐름을다시살렸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

터스 전영오픈을차례로우승한뒤수디르만컵에

서도개인전 5경기를모두 2-0으로이긴안세영은

지난달 30일싱가포르오픈 8강전에서천위페이에

게 0-2로패해고개를숙였다.

이는안세영이 2025년출전한국제대회에서처

음으로맛본패배였다.난적으로꼽히는천위페이

는이번대회 8강에서부상으로기권했다.

송하종기자hajong2@gwangnam.co.kr


